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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클, 유재현 대표이사 영입 

▶한국, 미국, 중국 및 아시아지역에서 전략마케팅, 사업부 총괄 임원 등 역임 

▶‘글로벌 경험을 가진 혁신적 전략가’ 평가  

▶주요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빠른 제품화 및 글로벌 사업화에 한층 더 속도 붙을 것 

 

<2021-10-01>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혈관 및 대사성질환의 혁신신약개발 회사 큐라클이 주주총회를 

거쳐 유재현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큐라클 유재현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졸업 후 98년 한국얀센에 입사했다. 그 후 22년

간 전략마케팅, 사업부 총괄 임원 등 다양한 직책 및 질환영역에서 높은 혁신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존슨앤존슨 본사 제약그룹 글로벌 전략마케팅,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마케팅, 중

국 얀센 마케팅 임원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진행하며 풍부한 경험

을 쌓았다. 

 

특히, 난치성 자가면역 및 염증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글로벌 신약의 사업화 및 시장 성장을 이끈 경

험이 있는 만큼, 향후 큐라클 주요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빠른 제품화 및 글로벌 사업화에 큰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큐라클 관계자는 “글로벌 신약개발 회사로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감각을 갖춘 검증된 

리더의 영입이 필수”라며 “유능한 연구인력, 사업개발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에도 더욱 매진해, 난치성 혈관질환 분야에서 세상에 없는 신약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큐라클은 지난 29일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CU01)의 3상 임상시험계획 (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에 신청했고, 경구용 당뇨 황반부종 치료제(CU06)는 안과전문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이 순

항 중이라고 밝혔다.  

 

또, 큐라클에서 CEO/CSO를 맡았던 김명화 대표이사는 퇴임 후에도 비등기임원으로서 회사 자문 역할

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회사의 성장에 기여 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